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수) 제7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수도사고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복잡한 수도 관로 구조 

등으로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도사고를 선제적으로 탐지·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

  * 영산강·섬진강 유역을 관할하는 영·섬유역본부에서 시스템 개발 및 선행 시행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커뮤니티(예: 아파트카페·맘카페)와 제휴하여 일상생활 

불편사항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게시글의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AI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수도사고 관련 글이 

탐지되면, 지역 사무소의 현장 대응 절차를 거쳐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 (예) “적선동 흙탕물 나오는 집 있나요?”→수도사고 해당, “샤워기 필터 교체 일주일만에 

흙빛이 나요”→수도사고 의심, “아랫집 물 새서 단수됐어요”→수도사고 무관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제휴 시 회원들이 게시글 수집·분석 사실과 대상 게시판 

범위를 미리 인지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 절차가 실제 이행된 경우에만 게시글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둘째, 수도사고와 관련 없다고 탐지된 게시글이 한국수자원공사 시스템 

내에서 즉시 삭제되고 있는지 주기적·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분류하는 AI 모델의 정확성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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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외부 AI 모델을 분류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요건을 

갖추고*, 게시글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식별성 높은 개인정보가 기재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자동 비식별 조치하도록 하였다.

  * (예) 데이터가 외부 AI(LLM) 서비스 제공사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조건의 라이센스 사용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서비스가 출시되면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신서비스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조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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